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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때  '순종'이란 안경을 사용한다고들 말씀들을 합니다. '순종'의 안경을 통해서 '제자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고 좋은 믿음의 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삶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 16-18)

* 내가 '순종'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어떤 제자이십니까? 
*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적인 부분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생각나는 것을 편안하게 말해 봅시다.)

1. 순종이란?
너무도 당연한 말같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란 사람은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데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에 끝까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불평한다거나, 순종하고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8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입니다.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드리기까지,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가페의 화요리더쉽모임 가운데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3.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0:2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것이 순종함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겉 보기에만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4.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순종은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누구나 '순종'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여러가지의 인간적인 모양으로 순종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런 고난 속에서 성령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의 삶가운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